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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림산방이 연두색 신록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살

아 숨쉬는 수채화 같다. 운림산방 앞 연못에 서 있는

배롱나무는아직새잎을내지않았다.다른나무의잎

이다나온후에야배롱나무는잎을내밀고,한여름1

백일동안우아하게꽃을피울것이다.

운림산방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진도의 대표적인

사찰쌍계사가자리했다.우화루앞에서서바라보니

정면에 대웅전, 오른쪽에 시왕전, 왼쪽에 원통전이

자리했다.대부분의당우가맞배지붕을하고있고,사

찰의건물도크지않아포근하게느껴진다.

쌍계사는 작지만 아름다운 절이다. 쌍계사대웅전

에는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998호)이 모셔

져있다.석가모니상을중심으로좌븡우에문수보살상

과 보현보살상이 협시하고 있다. 목조석가여래삼존

좌상께삼배를올리고서쌍계사를나선다.

의신천변에자리한사천마을돌담길이정겹다.

사천마을 골목길을 지나자 진도 운림예술촌이 기

다리고 있다. 운림예술촌은 문화예술인이 교류하고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한옥의 운림예술촌

은 카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핸드드립 커피체험과

진도아리랑,남도민요,진도북놀이배우기등국악체

험을할수있다.

운림산방으로가는2차선도로를넘어임도로접어

든다.활엽수가울창한숲을이루고있는임도주변에

는 표고버섯을 재배했던 참나무들이 많다. 신록으로

뒤덮인숲은싱그럽다.연둣빛신록숲길을거닐고있

으니변화하는계절의신비가가슴으로느껴진다.

임도를벗어나중리저수지를지나자너른들과마

을이자리했다.대부분의논은휴지기를보내며모내

기를기다리고있지만,종종만나는청보리밭에서는

보리가익어가고있다.옥대마을입구벽에그려진거

대한동백나무에매달려노는아이들의그림이천진

난만하다.

의신면소재지에는 ‘돌아온 백구상’과 돈지백구테

마센터가 있다. ‘돌아온 백구’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

이있다. 1993년 3월에 진도의 한 백구가 대전지역 애

견가에게 팔려갔는데 같은 해 10월, 7개월 만에 산 넘

고 물 건너 300㎞넘는거리에 있는진도의원주인에

게로돌아온이야기가그것이다.

진도군에서는 감동적인 백구의 일화를 기리고자

백구상과백구테마센터를세웠다.

들판을 지나 만길재로 올라서는 임도에 들어서자

조그마한 둠벙 하나가 눈에 띈다. 삼별초궁녀둠벙이

다.고려시대삼별초가추대했던왕족출신왕온이여

몽연합군에붙잡혀죽자피난중이던궁녀들이몽고

군에게붙잡혀몸을더럽히느니차라리죽음을택하

고자이곳둠벙에몸을던져목숨을끊었다는얘기가

전해진다.

만길재를 넘어 만길리로 통하는 농로를 따라간다.

주변은 해발 200m 내외의 야산들이 솟아있고, 야산

사이사이에넓지않은논밭과마을들이자리했다.야

산자락에자리한만길리마을에도꽃이피고새싹이

돋아봄의생명력이넘쳐흐른다.

원두리를 지난 서해랑길은 송정저수지로 이어진

다.저수지건너편야산자락에자리한폐교된의신초

등학교 명금분교장이 바라보인다. 남쪽에서는 송정

마을이저수지를앞마당삼아둥지를틀었다.송정저

수지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자 의신면소재지에서 이

어져온18번국도가지나간다.

마을주변 농경지에는 보리와 대파가 자라고 있는

가하면,다른농작물을심기위해밭갈이를해놓은밭

도있다.농경지아래로방금지나온송정저수지가바

라보인다. 서해랑길 8코스를 걷다보면 해발 100m내

외의 낮은 고개를 여러 개 넘는다. 마을과 마을을 잇

는고개이자농사일을하기위해넘나들었던고개들

이다. 고갯마루를 넘으면서 뒤돌아보면 지나왔던 마

을과들,야산들이정답게다가온다.포근하고온화한

정경은그속에서살아가는사람들의심성까지도닮

아가게한다.

무지개재라는 불리는 고갯마루를 넘어서자 오늘

처음으로 바다가 바라보인다. 농경지 아래로 죽림해

변이펼쳐지고접도와동헌항안쪽으로만입된바다

가잔잔하게다가온다.

의신면 금갑리에서 연도교가 놓여있는 접도에는

남망산이라는 아기자기한 산이 솟아있다. 접도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바다에는 상구자도븡하구자도

같은작은섬들이떠있다.

해변을 따라 길쭉하게 죽림리 강계마을과 동헌마

을이자리했고,해변마을앞까지바닷물이들어온다.

바닷물이빠지면갯벌이드러나는데,이곳갯벌에서

는개매기체험,조개잡이체험같은갯벌체험을할수

있다.해변에는죽림어촌체험마을건물이있고,카페

와갤러리도자리했다.

죽림마을을바라보며농로를따라걷는데마을뒤

로여귀산(458m)이우뚝솟아있다.여귀산은진도에

서첨찰산다음으로높은산이자진도남서지방을아

우르는 산이다. 죽림마을에는 시에그린한국시화박

물관이 있다.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은 시와 그림

이어우러진우리나라최초의박물관이다.이처럼진

도에는문화예술의고장답게박물관과미술관,국악

원같은시설이곳곳에들어서있다.

여귀산은 남쪽해변으로 여러 개의 산줄기를 뻗어

내렸는데,산줄기와산줄기사이골짜기에농경지와

마을들이 자리했다. 죽림마을과 탑립마을, 귀성마을

이그러하다.죽림마을을지나강품미재를만난다.강

품미재는 여귀산 줄기가 남쪽 오봉산으로 뻗어나가

는중간지점에있다.

서해랑길은 강품미재에서 오봉산 방향으로 임도

를따라간다.오봉산정상을200m앞두고귀성마을로

내려선다. 귀성마을에는 아리랑마을관광지가 조성

돼있다.여귀산이병풍처럼둘러쳐진이곳은장구모

양의 2층체험관이있다.아리랑이가진따뜻하고그

리운정서가잔잔하게스며있다.

귀성마을 아래쪽에 만입된 해변과 포구가 포근하

게내려다보이고,먼바다는망망대해를이뤄아득하

다. 18번 도로 위쪽에 여귀산을 등지고 국립남도국악

원이 자리했다. 운림산방이 진도 ‘그림’의 탯자리라

면, 이곳 국립남도국악원과 아리랑마을관광지가 있

는귀성마을은진도‘소리’의현주소다.

2004년 7월7일 개원한 국립남도국악원은 1400여 년

을 이어온 국가음악기관인 국립국악원의 분원이다.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국악연수,공연,체험,학술연

구,굿음악축제등국악을보급하기위한다양한활동

을 펼친다. 국립남도국악원 근처 서해랑길 8코스 종

점에 도착하니 다도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판소리

처럼들려온다. <장갑수븡여행작가>

서해랑길8코스

진도 ‘그림’탯자리에서진도‘소리’울림따라걷다

운림산방이연두색신록으로옷을갈아입었다.살아숨쉬는수채화같다.

운림산방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자리한 쌍계사. 쌍계사 대웅

전에모셔진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제1998호).

의신면소재지에는‘돌아온백구상’과돈지백구테마센터가있다.

남도국악원앞에서바라보면귀성마을.아래쪽에만입된해변과포구가포근하게내려다보인다.

농경지아래로죽림해변이펼쳐지고접도와동헌항안쪽으로만입된바다가잔잔하게다가온다.

의신면금갑리에서연도교가놓여있는접도에는남망산이라는아기자기한산이솟아있다.

죽림해변은바닷물이빠지면갯벌이드러나는데,이곳갯벌에서는개매기체험,조개잡이체험같은

갯벌체험을할수있다.

▲서해랑길 8코스는 진도

‘그림’의 탯자리 운림산방에

서진도‘소리’의맥을잇고있는국립남도국악원까지이

어지는기나긴여정이다.진도의들과마을에스며있는

소박한정서와문화를만나고,갯벌이있는해변마을과

진도남쪽다도해풍경을바라보며걷는길이다.

※코스 : 운림산방주차장→운림예술촌→중리경로

당→돈지백구테마센터→송정저수지→죽림어촌체험

마을→강품미재→귀성삼거리(국립남도국악원)

※거리,소요시간: 23㎞, 7시간소요

※출발지내비게이션주소:운

림산방주차장(진도군의신면사천

리84)

※여행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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